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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 조사네트워크 기구인 갤럽 인터내셔널에서 45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‘4대 강국 국
제 정책 인식보고서’에서 미국, 러시아, 중국, 유럽연합(EU) 각각의 국제 정책이 세계를 안정시키고 있는
지, 불안정하게 한다고 보는지를 물었다. 
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‘세계를 불안정하게 한다’는 답변이 각각 47%, 46%로 50%에 육박했고, ‘세계를 
안정시킨다’는 의견은 29%에 그쳤다. 이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2021년 말이어서, 우크라이나 전운 고
조 이전에도 러시아의 국제 정책에 대한 세계인의 불신이 높음을 알 수 있다. 
유럽연합(EU)은 4대 강국 중 유일하게 ‘안정시키고 있다’는 답변이 절반에 가까웠고(46%), 4년 연속 가장 
우호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. 한편 미국은 ‘안정시키고 있다 39%’와 ‘불안정하게 한다 41%’는 응답이 팽
팽히 맞섰다.   

2. 세계인의 4대 강국 국제 정책 평가

[그림] ‘     의 국제 정책은 세계를 안정시키고 있다 혹은 불안정하게 한다’ (%)

*자료 출처 : 한국갤럽 「갤럽리포트」, 2022.02.24. 발표. <갤럽인터내셔널 리포트, 4대 강국 국제 정책 인식, (세계 45개국, 성인 총 42,060명 전화/온라인/면접조사 
                  (주제별 참여국 상이), 2021년 10~12월, 한국조사 : 한국갤럽, 2021년 11월 5~28일, 전국 성인 1,500명 대상, 면접조사)

45개국 국민 2명 중 1명 가까이 
“러시아 중국의 국제 정책은 세계를 불안정하게 해”!

미국, 유럽연합(EU)의 국제 정책이 ‘세계를 안정시키고 있다’는 답변이 한국 조사에서는 각각 57%, 53%
로 나왔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45개국 평균(39%, 46%)과 7~18%p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다. 
중국에 대한 불신, 즉 ‘중국의 국제정책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한다’는 응답은 88%로 45개 조사국 중 가장 
높게 나타나 ‘안정시키고 있다’는 긍정적 응답(4%)과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. 
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‘러시아’의 경우 ‘안정시키고 있다’ 20%, ‘불안정하게 한다’ 64%를 나타냈다. 
러시아 역시 ‘불안정하게 한다’는 응답에 대해 45개 평균(46%)보다 부정적 평가가 18%p 높게 나타났다.

◎ 한국인, 중국 불신 45개국 중 최고! 
    한국인의 러시아 불신율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아!

[그림] ‘      의 국제 정책은 세계를 안정시키고 있다 혹은 불안정하게 한다’ (한국인 대상, %)

*자료 출처 : 한국갤럽 「갤럽리포트」, 2022.02.24. 발표. <갤럽인터내셔널 리포트, 4대 강국 국제 정책 인식, (세계 45개국, 성인 총 42,060명 전화/온라인/면접조사 
                  (주제별 참여국 상이), 2021년 10~12월, 한국조사 : 한국갤럽, 2021년 11월 5~28일, 전국 성인 1,500명 대상, 면접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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